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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0년 LNG 800만톤 부족!
피셔 박사, 2015년까지 소비 급증 … 한국 정부 장기공급계약 주저

현재의 천연가스 공급계약대로라면 한국은 2010년 800만톤의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

다.

오스트레일리아 농업자원경제국의 브라이언 피셔 박사는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에너지경제

연구원과 작성한 <한국 LNG 성장기회>라는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정 및 기업과 발전소 등 천연가스 수

요 급증으로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 정도의 급속한 소비 증가가 예상되며 한해 총 소비

량은 3300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의 천연가스 공급계약 관행 등으로 보면 한국은 10년 안에 수요와 공급의 엄청난 불균형으로 공

급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한해 1900만톤의 LNG를 수입해오는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중인데, 계약 만기일을 감안하면 

2010년의 공급량은 총수요에서 800만톤 부족하며 2015년부터는 부족량이 2000만톤에 달한다.

피셔 박사는 LNG 공급부족은 현재 한국의 가스 시장 민영화 및 개혁이 지연되고 한국 정부가 민영화 및 

개혁 과정이 완료된 후까지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주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수입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등 

불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천연가스 장기계약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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